
실리콘 나노선 태양전지의 전자현미경 사진

태양전지, 3세대 나노형으로 “진화”
고려대 박홍규․김선경 박사팀, 단결정 실리콘으로 300나노미터급 개발

국내 연구진이 실리콘(Silicone) 나노선을 이용해 효율이 뛰어난 태양전지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려대 박홍규 교수와 김선경 박사팀이 미국 하버드대 찰스 리버 교수팀과 공동으로 단

결정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나노선을 대량 합성하는데 성

공했고 나노선으로 300나노미터 크기의 태양전지를 만들

었다고 2월2일 발표했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실리콘 태양전지

는 1세대(결정형)와 2세대(박막형)를 거쳐 3세대(나노형)

로 발전해 왔으며, 3세대 나노선 태양전지는 1세대처럼

실리콘을 깎는 과정이 없어 코스트 절감 등의 장점이 있

는 반면 전기적 특성이 2세대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연구팀은 촉매가스를 사용해 실리콘의 결정면이 단결

정 형태로 정육각형을 유지하도록 한 결과 단결정 실리

콘 나노선 태양전지가 같은 두께의 2세대 박막형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해 전류밀도가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확인했다.

박홍규 교수는 “나노선은 특정 파장에서 입사한 태양광을 반사 없이 나노선 내부로 흡수한다”며 “나노선 고

유의 특성인 공명(Resonance)을 이용해 태양광의 수집 효율을 끌어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 성과는 세계적 권위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의 1월19일자에 게재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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